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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치명적인 맹점, ‘우연성의 배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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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인간의 미래다_퐁주

스마트폰이 그랬듯, Ai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태는 조금 다릅니다. 스

마트폰이 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면, Ai는 인간의 인지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인

간 존재의 사회적 역할 자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지노동이 사라지는 미래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사회’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개인의 경험은 데이터로 

저장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춘 서비스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일상에서 제공될 것입

니다. 곧 테크노피아가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경험들이 현저히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지만, 삶의 전

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확장해 나가는

데, Ai는 이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시켜버립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맞춤형 정교함이 높아질수록 배제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똑같은 여행지를 찾고, 같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끔찍한 알고리즘의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은 삶(full life)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체계를 전제로 의식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

리는 인간 본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펼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삶의 역동이고 신비입니다. 인간은 지난 수천 년간 주

어진 삶, 정해진 운명에 대항해 투쟁해왔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나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이 강해지고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연성을 포착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성과 함께 동반되는 리스크에는 늘 용

기 있게 직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릴 적 죽음의 문

턱에서 살아난 경험, 15살 때 우연히 만난 명상,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순간들이, 계획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은 채 온전한 우연이 이끌어준 행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신비임

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예

기치 않은 만남과 행운들에 열려 있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이 먼저 열려 있어

야 합니다. 기술에 압도되지 않을 지혜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본시 미래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우리의 삶

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아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Ai시대에 단순히 정신노동에서 해

방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본연의 삶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